
한라산 등반 도중 발생하는 응급환

자가 연간 700명을 넘어서며 적잖

은 실정이다. 특히 정상인 백록담

까지 오르기 위해 관음사와 성판악

코스를 찾는 20 30 50대 등반객에

집중되면서 각별한 안전사고 주의

와 함께 체력 안배 등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악 응급환자는

722명으로 유형별로는 골절 6명,

탈진 111명, 조난 2명, 사망 4명, 기

타 599명 등이다. 코스별로는 어리

목 41명(5.8%), 영실 9명(1.2%), 성

판악 356명(49.3%), 관음사 316명

(43.8%), 돈내코 0명 등이다.

사망자는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관음사와 성판악에서 2명씩 발생했

다. 탈진도 성판악 22명(30.5%), 관

음사 83명(74.8%)으로 대부분을 차

지했다. 최대 고비인 성판악 진달

래밭(161명)과 속밭(40명), 관음사

삼각봉(65명)과 탐라계곡(62명)에

서 응급환자가 많았다.

사고 발생도 20 30 50대와 하산

시간인 오후 2~6시에 집중됐다. 연

령별로 10대 미만 9명(1.2%), 10대

71명(9.8%), 20대 152명(21.1%), 30

대 156명(21.6%), 40대 76명

(10.5%), 50대 129명(17.9%), 60대

101명(14.0%), 70대 이상 28명

(3.9%) 등이다. 시간별로는 하산시

간대인 오후 2~4시 267명(37.0%),

오후 4~6시 287명(39.8%) 등으로

많았다. 정오~오후 2시 66명

(9.1%), 오후 6시 이후에도 61명

(8.5%)으로 그 수가 적지 않았다.

요일별로는 주말보다 수요일이

12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화

요일 115명, 토요일 107명, 일요일

106명, 목요일 101명, 금요일 90명,

월요일 77명 등이다.

지난해 한라산국립공원 고지대

약품함 이용자는 328명(어리목 4,

영실 40, 성판악 146, 관음사 138)

에 이른다.

지난해 한라산을 찾은 탐방객 수

는 116만6220명이다. 코스별로 어

리목 39만3959명, 영실 27만2719명,

성판악 41만8273명, 관음사 6만

7685명, 돈내코 1만3566명이다. 코

스가 가장 힘든 관음사의 경우, 등

반객에 견줘 응급환자 비중이 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무리한

산행을 자제해야 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들

불 사고의 대부분이 건조한 봄철

(3월~5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제주 소방당국은 들불 안

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관리

에 나선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

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

2024년)간 도내에서 들불사고 101

건이 일어나 3명이 다치고 932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날씨가 건조한 봄철에 전체 들불

화재의 34.7%(35건)가 발생했다.

월별로는 2월에 17건이 발생하면서

가장 많았고, 이어 3월 15건, 1월

14건, 12월 13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동지역이

전체 들불 안전 사고의 53.5%

(54건)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발생장소로는 과수원이

65.3%(66건)로 가장 많았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화재가 집

중되는 봄철을 맞아 14일 들불 안

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해 피해 예방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채현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요 개발

사업장 47개소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붕

괴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조치다.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

께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 관리 실

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사업장들이다. 이곳에

대해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공사 착수 신고 여부 ▷빗물과

흙탕물 처리를 위한 임시 시설물

설치 상태 ▷빗물저장시설의 규모

와 위치의 적절성 ▷땅깎기 및 흙

쌓기 구간의 안전 대책 마련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재해영향평가는 건축 공사, 태양

광 설치, 도로 공사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 조정하는

제도다. 사업 면적이 5000㎡ 이상

이거나 길이 2㎞ 이상일 경우 재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들불축제가 14일 제주시 애월

읍 봉성리 새별오름에서 개막해 16

일까지 사흘 간 열린다.

제주시는 오름불놓기와 횃불대

행진, 달집태우기 등 불 관련 행

사를 모두 없애고, 대신 디지털로

전환한 들불축제를 새롭게 선보인

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들불축제는 어느해보다 관

심이 높다. 축제의 정체성을 지키

기 위해 30년 가까이 이어온 오름

불놓기 등 불 행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후위기에 맞춰 대

규모로 불을 놓는 축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

황에서 열리는 축제여서다.

우리, 희망을 피우다 로 열리는

축제는 첫날인 14일 삼성혈에서 희

망불씨 채화 제례를 시작으로 오후

7시 개막식에 이어 미디어 아트쇼

와 개막축하공연이 펼쳐진다.

15일에는 읍면동 대항 줄다리기

결선과 듬돌들기 넉둥배기 경연대

회를 진행한다. 오후 7시부터는 희

망기원 메시지 전달에 이어 디지털

불놓기가 새롭게 선보인다.

축제 마지막날인 16일 오전 10시

부터는 새봄, 새희망 묘목 나눠주

기 가 마련된다. 석류, 무화과, 매

실, 천리향 등 4종 2400그루를 1인

당 2그루씩 무료로 선착순으로 나

눠준다. 제주 YOUTH 페스타 (청

소년가요제)도 열린다.

축제 기간 행사장 광장에는 디지

털 달집을 둬 낮에는 관람객들이

실시간으로 소원을 적을 수 있게

하고, 밤에는 디지털 달집 점화 등

디지털로 전환한 프로그램을 선보

인다. 특히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를 위해 곳곳에 다회용기 수거

함과 재활용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환경 인식 프로그램인 제주그린벨,

탄소중립 스탬프 투어도 진행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사 회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5

한라산서 발생 응급환자 매년 700명 웃돌아

한해풍요 기원 … 영등송별제 13일 제주시 사라봉에 있는 칠머리당에서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가 한 해의 생업과 풍요를 기원하

는 2025 영등송별제 를 열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음력 2월 초하루부터 보름 사이에

잠깐 제주섬에 찾아 땅과 바다에 곡식의 씨앗을 뿌리고 되돌아가는 영등신을 맞이하고 돌려보내면서 한 해의 생업과 풍요를 기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강희만기자

기상정보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

~11℃, 낮 최고기온은 16~17℃로 예

상된다. 오후부터 강풍이 불겠으니

운행 등에 유의해야겠다.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10/12℃

모레 흐리고 비 7/9℃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자외선지수

보통

산불위험지수

낮음

전 통 시 장 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 덕 오 일 장 1, 6
고 성 오 일 장 4, 9

전통시장 갑시다!!

전 통 시 장 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 산 오 일 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 선 오 일 장 2, 7
대 정 오 일 장 1, 6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14일 금요일 음 2월 15일 (7물)

해뜸 06:46
해짐 18:41

달뜸 18:43
달짐 06:41

물때
만조 11:01

23:08
간조 05:04

17:30

오전 강수 확률 오후

제 주

성 산

고 산

서귀포

20%

20%

20%

30%

30%

30%

30%

30%


